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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를 덮친 이후, 말은 쉽지만 실제

로 아무렇지 않게 그저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

기란 쉽지가 않다. 우리 회사 바로 옆 건물에서 확

진자가 줄줄이 발생하고 그들이 내가 타고 다니

는 지하철로 이동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이 철렁하며 전염병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싶어

진다. 확진자와 사망자는 늘어가고 바이러스 공포

로 꽁꽁 얼어붙은 경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그 누구도 태연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도 차갑고 메마른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고개를 내민다. 나의 옷차림도 훨씬 가벼워

졌다. 요즘 들어 출근길 공기가 그리 차갑지 않다. 

아니 여전히 차갑지만 볕이 다르다고 해야할까 ...... 

봄이 다가온다. 여느 3월 같았으면 봄이 온다며 

잔뜩 설레어었 것이다. 꽃구경, 나들이는 어디로 

가나 일찌감치 계획부터 세우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바이러

스 공포에 집과 회사만 왔다갔다하고 아이들은 

아예 일주일째 집안에만 꽁꽁 틀어박혀 있으니 

봄이 다가 오는 것을 눈치조차 못 채고 있었다. 자

연은 봄을 향해 가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감

은 사람들을 한없이 움추러들게 한다. 여전히 깊

고 차가운 계절에 갇혀 벗어날 줄 모른다. 이렇게 

계절의 흐름마저 잊게 만드는 바이러스의 창궐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늘어난 방학 덕분에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도는 

아이들에게 코로나19 주제로 글짓기나 그림 그리

기를 하라고 했다. 우리 딸의 그림이 유독 눈에 들

어왔다. 감옥 철창에 갇힌 자기 자신을 그려 넣고 

“코로나 때문에 집이 감옥이 되었다”라고 썼는데 

솔직한 아이의 표현이 제법이다 싶으면서도 씁쓸

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끊임없는 재난 가운데도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이겨내지 못

할 시련은 없다 하지 않았는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코로나도 여느 질병처럼 훅 불고 사라질 수 

있을까?  해마다 독감으로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

지만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왔듯이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여 살아가게 될

지도 모르겠다. 

3월이다. 코로나19 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지만 

결국 봄은 올 것이다. 그리고 이달 말이면 언제나

처럼 벚꽃이 만발할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

름다운 기적의 봄을 봄이라 느끼지 못한다면 이

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부디 꽃 피는 봄이 

오면, 식구들과 손에 손잡고 언제나처럼 꽃구경 

갈 수 있기를 꿈꿔 본다. 

꽃 피는 봄이 오면 
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

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는야 1.5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

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